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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여러분 덕분입니다.

‘반노동’ 노조법에 맞서 20년 넘게 투쟁해 온 금속노조 조합원들 덕분입니다.

아쉬움이 큽니다.

국회는 이번 노조법 개정에서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지도,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소송을 금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속노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을 위해, 금속노조 투쟁은 계속됩니다.



표지 이야기

지난 7월 금속노조 경기, 광주전남, 대구, 대전충북, 

부산양산, 울산, 인천, 충남, 쌍용차, 한국지엠, 현대

차지부와 현중사내하청지회,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

회 조합원들이 보내온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

구’ 인증 사진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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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혀 있었고 물걸리, 월운리, 풍

천리 등 행정구역명을 맨 앞에 쓴 

반대대책위 명의 또한 선명했다. 지

난 2일 홍천군청 앞에서 ‘농촌파괴

형 난개발 저지 홍천군민대회’가 열

렸다. 난개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힘을 합쳐 싸우자며 연대

회의를 결성하고 연 첫 집회였다.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맞서 홍천주민들의 생명

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홍천

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록을 남

긴다. ‘군정구호’와 ‘군정비전’을 곱

씹으며 봐주시기를 촉구한다..

한승호 _ <한국농정신문>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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